
2021 년 3 월 11 일 동일본대지진, 그로부터 10 년을 기억하는 기도 

 

동일본대지진 현지지원위원회 

 

주여, 동일본대지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 10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적 없었던 큰 흔들림, 그리고 해일로 인해 너무나도 소중한 

15,899 명1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아직까지 행방불명이 된 이들도 2,526 명2이 

있습니다. 더욱이 아직도 해일과 원전사고로 인해 피난을 강요당하고 있는 

41,781 명3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0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씻을 수 없는 공포와 

불안,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와 평안을 주소서. 

 

재해지역에서는 둑을 쌓아올린 주택정비, 방파제와 제방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편으론 주민의 생활과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공동체는 분열되어,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건계획의 지연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사람들, 부흥공영주택에 

살면서도 일가친척없이 고독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과소화가 진행된 부흥단지도 있습니다. 주여, 아직도 괴로운 환경속에서 고생하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노력조자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소서. 

 

원전사고로 인해 후쿠시마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때 확산된 방사성물질, 

계속해서 고이고 있는 오염수는 생명과 생계, 주변지역의 농업과 어업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원전의 폐로작업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야기현의 오나가와쵸우를 비롯한 일본 각지에서는 원전 재가동의 파도가 일어나고, 

게다가 원전폐기물 최종처리장의 선정에 있어서도 혼란과 분단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한 일에 대해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책임을 느끼거나 목소리도 내고 있지 

못합니다. 주여,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현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지금까지의 재해지역 지원활동에 당신의 보호하심와 인도하심가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10 년전, 그 현장의 혼란과 불안 가운데 당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1 2021 년 2 월현재, 가호쿠신보(河北新報) 
2 2021 년 2 월현재, 가호쿠신보(河北新報) 
3 2021 년 1 월 13 일현재, 부흥청 홈페이지, 그 중에 2 만 8,959 명은 후쿠시마현에서 

현외로 피난한 자 



그러나 그러한 때야말로 당신은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을 바라보시고 함께 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해지역 지원활동이 재해지역에 있는 교회만의 사명으로써가 

아닌, 전국각지와 해외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와 지원에 의해 지금도 

지해지역의 사람들과 교제가 지속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날로부터 10 년이 지난 지금, 구마모토나 오사카, 홋카이도의 지진, 각지의 

호우재해,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확대등, 전국각지와 전세계에 일어나는 새로운 고난 

중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한번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 

행하는 교회의 사명을 든든하게 세워주소서. 

주여, 언제나 당신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다이토미교회(미야기현)의 성도들이 모아주신 기도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2021 년 2 월 17 일 

전국의 모든 교회, 전도소의 여러분 

 

동일본대지진 현지지원위원회 

위원장 가나마루 마코토 

 

「202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 그로부터 10년을 기억하는 기도」의 송부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동일본대지진 발생으로부터 10 년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10 년간, 동일본대지진 

현지지원위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지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지지원위원회에서는 전국의 여러분들과 현지의 

상황과 현지의 생각, 그리고 현지의 기도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년 기도문을 

작성하여 발송해 왔습니다. 올해도「202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그로부터 10년을 

기억하는 기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이토미교회(미야기현)의 성도들이 

기도문의 원안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는 그 원안을 토대로 협의하여 이 기도문을 

완성하였습니다. 부디 교회, 전도소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긴장속에 1 년을 보냈지만, 2011 년 3 월에 발령된 

원자력긴급사태선언이 지금도 해제되지 않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과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1 년 2 월 13 일 23 시 8 분경에는, 진도 6 강의 후쿠시마 해안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동일본대지진의 여진이라는데,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10 년을 떠올리는 시기에 

있었던 큰 지진이었던 만큼 정신적인 피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10 년전의 경험으로 

또다시 가까운 시일내에 동일본대지진 레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불안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여러분도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좋은지 교회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1 년 3 월 20 일(토) 14 시부터 16 시까지 zoom 을 통해서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10 년, 기도와 심포지움」(현지지원위원회, 동북연합공동개최) 

을 실시합니다. 참가방법등의 안내문은 별지동봉하였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교회, 전도소의 걸음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안에서 

 



Japan Baptist Convention  

Great East Japan Earthquake Local Support Committee 

 

 

The Prayer of 10 Years sinc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March 11 2021 

 

Lord, it is 10 years sinc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he accident at Tokyo Electric Power 

Company's Fukushima No. 1 nuclear powerplant. Huge shakings, such that we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and the tsunami took 15,899 lives1, and there are still 2,526 persons missing2. 

Additionally, there are still 41,781 who are forced to live in refuge due to the tsunami or the nuclear 

powerplant disaster3. 10 years after the great disaster, we are still overcome by the fear, anxiety, 

pain, and grief that it has brought. Lord, please give us comfort and peace. 

 

In the disaster-stricken areas, construction work to raise the bank and build housings, seawalls and 

levees are progressing, but the ordinary lives of the residents and their relationships and communities 

have been severed, and it is not easy to repair them. Due to the delays in the reconstruction plans, 

many have left their homes and live elsewhere, while some life in public recovery housings but lonely 

without any relatives. Some recovery housing complexes are experiencing aging and depopulation. 

Lord, please give hope, and walk side by side with those who are striving to continue living, as well 

as those are waning in their efforts. 

 

Fukushima has been greatly damaged by the nuclear disaster. The radioactive materials emitted at 

the time and the ongoing accumulating water pollution continue to impact the lives and welfare of the 

people. There is no progress with the decommissioning of the Onagawa nuclear powerplant, and yet 

Onagawa town of Miyagi Prefecture and many other areas across Japan are caught up in a new wave 

of reopening nuclear powerplants. There is also confusion and division concerning the selection of 

the final disposal site of nuclear waste. We have no paid enough attention to this or felt responsibility, 

and have been unable to make our voices hear. Lord, lead us so that we may not repeat this mistake, 

that we may not turn our eyes away from reality but stay alert. 

 

Lord, we thank you for your protection and guidance in the work of supporting the disaster-stricken 

areas until now. 10 years ago, in the confusion and anxiety amid the disaster, we often lost sight of 

your presence. We thank you that, in spite of that, you kept your eyes on us and stayed with us in 

those moments. We also thank you that the work of supporting the disaster-stricken areas remains 

not just the mission of the churches in those areas, but receives prayer and support from those who 

share our hearts around the country and abroad, which enables us to carry on our fellowship with 

those in the disaster-stricken areas. 

 



10 years from the disaster, there have been earthquakes and flood disasters in Kumamoto, Osaka, 

Hokkaido and many other areas, and now COVID-19 has spread across the globe. Help us to turn 

our hearts toward those who suffer under new hardships all across Japan and the world, and make 

strong as we walk in the church’s mission to be salt of the earth and light of the world. Lord, help us 

to always walk the path you have shown. May your Name be ever praised. Amen. 

 

 

(This prayer was originally created by Taitomi Christian Church in Miyagi Prefecture, which the 

Committee finalized after discussion.) 

 

 

 
1 As of February 2021, Kahoku Shimpo. 
2 As of February 2021, Kahoku Shimpo. 
3 As of January 13, 2021, Homepage of the Reconstruction Agency. Out of these, 28,959 are from Fukushima 
prefecture living elsewhere. 



February 17, 202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Local Support Committee 

Chairperson: Makoto Kanamaru 

 

About “March 11 2021, Prayer of 10 Years sinc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We praise the name of the Lord. 

 

It is almost 10 years sinc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We thank all of you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who have remembered the work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Local Support Committee 

over the past 10 years, prayed for us, and continue to support us today. At the local support committee, 

we have annually sent out words of prayer with the desire to share with all those around the country about 

the situation, the thoughts, and the prayers of the local people. 

 

This year, too, we have created “March 11 2021, Prayer of 10 Years sinc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is time, members of Taitomi Christian Church (Miyagi Prefecture) provided us with the 

original prayer. The Committee had discussions based on the original, and completed the final words. If 

you could share this prayer with your churches and missionary stations and pray with us, it would be 

much appreciated. 

 

Amid the COVID-19 crisis, we have had a tense year, but we must not forget that the Declaration of 

Nuclear Emergency Situation announced in March 2011 has not yet been lifted. Fear of contamination 

and health hazards due to radioactive material continues. We must stay alert and join together in prayer. 

 

Furthermore, at 23:08 on February 13, 2021, an earthquake measuring upper-6 on the Japanese seismic 

scale occurred off the coast of Fukushima. It has been reported that this earthquake is an aftershock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by which we were shocked that the disaster is still ongoing. With such 

a large earthquake occurring just as we were contemplating 10 years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e emotional damage is measureless. From our experiences 10 years ago, we live with 

anxiety that an earthquake of the same magnitude as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may occur 

sometime soon. 

 

Please pray for the Lord’s protection. And as you pray, please renew the discussion with your church 

members and your own family as to how you would act in the event of earthquakes and other disasters. 

 

From Saturday March 20, 2012, from 2 pm to 4 pm, we will use Zoom to run “Prayer and Symposium of 

10 years sinc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jointly hosted by the Local Support Committee and 

the Tohoku Association). We have included a separate letter detailing how to participate, so please have 

look through it. 

 

Lastly, we send heartfelt prayers for the Lord’s rich blessing and grace over the walk of your 

church/missionary station, and that you from the depths of our hearts for all your support. 

 

In the Lord 






